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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멜의 성모님의 축일

성호세마리아는 "이 축일처럼
많은 신자들의 신심과 교황들
의 강복을 받은 축일이 없습니
다" 라고 하신다

2009-7-19.

어머님! 큰소리로 부르십시오. 당신
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. 위험이 다
가올때,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마리
아께서는 성자의 은총을 통하여 모성
의 위로와 포근한 사랑을 주실 것입
니다. 그러면 새롭게 노력할 때 위안
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



[길] 516

당신의 가슴에 갈멜의 목걸이를 지니
십시오. 이 신심처럼 많은 신자들의
사랑과 교황님들의 강복을 받은 신심
이 없습니다. 그리고 "토요일의 은혜"
라는 것이 얼마나 큰 모성의 사랑인
지요!

[길] 500

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고통을 기
쁨 안에서 맞으십시오. 불쌍한 아이
같은 분, 당신은 그분의 손을 느낄 수
없을 수 도 있겠지만. 이 땅의 어머니
들도 아이들이 벌벌 떨면서 도움을
받지 않고 걷는 것을 배울 때 팔을 벌
려 기다리지 않습니까. 혼자가 아닙
니다. 마리아께서 당신 곁에 계십니
다.

[길] 900

매일 실행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겠
습니다. 마음 안에서 낮은 감정이 느



껴질 때,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이렇
게 기도드리십시오. "나의 어머니, 불
쌍한 눈빛으로 저를 돌봐 주십시오.
저를 떠나지 마십시오",

[밭고랑] 849

저희 성모님께서는 은총에 대한 응답
에 모범이십니다. 그분의 삶을 묵상
하면 주님께서 저희가 평범한 일을
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실
것입니다. 성모님의 축일을 기억할
때, 그리고 매일 여러 번 저희 신자들
은 성모님 생각이 납니다. 그 순간 성
모님께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할일
을 했을까 생각해본다면 점점 배워갈
수 있고 그분과 닮은 삶을 살 수 있을
것 입니다. 자녀들이 어머님들과 비
슷한 것처럼 말입니다.

첫 번째로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.
사랑이란 그저 느낌만을 가지는 것이
아닙니다. 말과 행위 안에 사랑이 있
어야 합니다. 성모님께서는 "이루어
지소서" 라는 말로 그치신 것이 아니



라 모든 것에서 굳고도 단호한 그 결
심을 실천 하셨습니다. 저희도 그렇
게 해야 하겠습니다. 하느님의 사랑
에 아프며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
을 때 저희는 그분께 충실하겠다는
약속을 해야 합니다. "나를 주님, 주
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가 하늘나라
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아버지의 뜻
을 찾은 이들이 들어가"기 때문입니
다.

또 인간적이자 거룩한 기품을 배워야
하겠습니다. 성모님께서는 말씀이 육
체가 되실 수 있게 하신 구원 역사중
유일한 분이십니다. 하지만 섬세한
증인으로서 밖에 나타나시지 않으셨
습니다. 남들의 관심을 끄시지 않고
당신의 영광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.
성모님께서는 성자의 신비인 유년기
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께서 큰 기적
을 행하실때는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
시지 않으셨습니다. 예루살렘에서, 그
리스도께서 당나귀를 타고 왕으로 섬
겨지셨을때도 마리아께서는 나타나



지 않으셨지만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
모두 도망갔을 때는 그곳에 계셨습니
다. 이렇게 사는 삶은 훌륭하고, 깊은
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.

또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함을 배워야
합니다. 주님의 종으로서 당당하면서
도 겸손하십니다. 마리아의 순명은
어리석은 처녀들의 무작정 순명이 아
닙니다.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
듣고, 모르는 것, 이해 할 수 없는 것
을 묻고 하느님의 뜻에 봉헌하십니
다. "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
어지십시오.".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
성모 마리아께서는 저희 생활의 스승
이시어 순명이 비굴한 노예정신이 아
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자
녀들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
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.

[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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